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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10. 24.(화) 배포즉시 배포 2023. 10. 24.(화) 

특허청장, 사우디 진출 우리기업의 현장의견 청취
- 현지에 진출한 제조기업 현장 불편사항 청취, 정책개선사항 논의 -

 이인실 특허청장은 10월 23일(월) 10시 30 분(리야드 현지시간),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에 위치한 한·사우디 에어컨 합작공장(엘지(LG)전자-샤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한·사우디 간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의 상징이 되고 있는 동(同) 생산공장을 방문해, 지식재산권 분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엘지(LG)전자-샤커 에어컨 합작공장은 중동·아프리카 시장을 대상으로 엘지

(LG) 상표(브랜드) 에어컨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2006년도에 설립돼, 2008년도부터 

가동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로봇 자동화 생산설비를 구축해, 사우디 

및 인근 5개국 시장에 가정용·상업용 에어컨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엘지(LG)전자-샤커 정연욱 법인장은 “한·사우디 간 경제협력의 상징인 

동(同) 합작공장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혁신의 성과물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요청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사우디는 석유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전 2030을 추진하면서 지식재산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우디와의 지식

재산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창출·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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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특허청장, LG전자-샤커 에어컨 합작공장 방문사진

< 사진 설명 >

사진 1 : 이인실 특허청장(왼쪽에서 2번째)이 10월 23일(리아드 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에 위치한 LG전자-샤커 에어컨 합작공장을 방문하고, 

공장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2 : 이인실 특허청장(왼쪽에서 5번째)이 LG전자-샤커 에어컨 합작공장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